제구와 미사성제에 필요한 도구
성체포
성체포는 작은 아마포로서 제대 위에 깔아 두고 성체나 성혈을 담는 성작과 성반을 여기에 놓아두면서 성체의 조각들을 모으기 위한 수건을 말합니다.

성작
성작은 제구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으로 그리스도께 최후 만찬 때 쓰시던 술잔이며, 사제의 축성으로 된 성혈만을 담는 그릇을 말합니다.

성합
성합은 성체를 담아두는 그릇이며 뚜껑이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반
성반은 성작과 같은 재료로 만든 접시인데 제병을 담아 축성해서 성체로 
모시고 있는데 필요한 것으로 성작과 성반은 특별히 주교의 축성으로써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병
제병은 둥근 빵인데 누룩 없이 만든 빵을 이야기합니다.

성작 덮게

성작덮게는 성작에 불순물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덮는 뚜껑으로 딱딱한 
종이가 들어있는 네모난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작 수건
성작수건은 영성체 후, 사제가 성작과 사제의 손과 입을 닦는 아마포 
수건으로 평상시에는 성작 위에 걸쳐두고 있습니다.

주수병
주수병은 미사 성제 때, 쓰는 포도주와 물을 담아 두는 그릇입니다.

성광
성광은 신자들에게 성체를 보여주며 조배 드리도록 하는 것으로 
성체강복이나 성체 거동 때, 쓰는 것입니다.

종
종은 미사 전례 시, 복사가 울리고 있는데 종은 성 변화의 엄숙하고 거룩한 순간을 흠숭 하는 시간임을 알려주기 위하여 타종 되고 있습니다.  

강론대
강론대는 말씀의 전례가 행하여지는 식탁으로 신자들의 관심이 쉽게 집중될 수 있는 곳이라야 하며 원칙적으로는 고정된 자리에 마련되어야 합니다. 
강론대에서는 독서, 화답송, 알렐루야, 복음, 부활찬가 및 강론, 
보편지향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감실
감실은 신자들이 성체에 조배를 드리고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성체를 
모셔 두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성체가 모셔져 있다는 표시로 
성체등을 밝혀두고 있습니다.

촛대
촛대는 전례를 경건하게 거행하고 축제의 성대함을 드러내기 위하여 촛대를 제대 위나 주위에 켜 놓게됩니다. 이러한 것은 성체께 대한 존경심에서 
10세기경부터 제대에 초를 켜 놓게 되었습니다.

포도주
미사에 사용되는 포도주는 이 물질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포도주입니다.

성상
성상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모 마리아. 또는 성인, 천사의 모습을 조각하거나, 주조(鑄造)한 물건으로써 성상을 모시는 이유는 성상을 대할 때마다 보이지 않게 우리 곁에 현존하고 계시는 그리스도나 성모님과 성인들을 기억하고 
더 큰 신앙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입니다.

